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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제 평가 / 뚝 / 10.7

xf 행사 친/반적2/ 수뿐

1. 행사의 기조부분 -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가 주제 선정이 적절하였는가

이번 여성제는 강연부터 외부 행사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전체 주제와 연결되어 진행되었다. 아내 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폭

력의 문제를 여성제라는㉱의 충심 주제로 한다고 했을 때 행사 범위가 축소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주제가 조
금은 협소해졌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밀도 있게 연결되어서 전체적 내용전달이 잘 되었다고 본다. 종합선물세트 여성제에서는

조가 잘 정해졌고 기조에 맞는 행사들이 준비되어서, 기조가 잘 살았다고 본다.

㉴ ) 幽 벨 1 빼 ' -펴편,쓰  ( 단킨 -‘

기조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기

2. 행사 제목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 여성제 제목으로는 잘 안맞아 보이기도 했는데. 멋진 이름임에는 분명하다 ‘여-'

나 f筐mi-를 쓰지 않고도 여성예 대한 일상화된 폭력이라는 주페를 잘 전달하는 쳬목이었다 4"싹,☎ 로해E지 -T-T

3.행사기간                                                  ←''☜

여성제는 연고제 다음주에 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버렸다. 연고제 기간을 이용해서 선전이나 준비 작업을 할 수

때문에 연고제 다음주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고제 이전은 개강하고 며칠 안돼서 학교가 너무 정신 없기도

동아리들이 학관 앞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연고제 홍보도 시끄럽다. 연고제 이전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신없이 연고제를 보내고 여성제가 소박하게 진행되어서 시기적으로도 학교 분위기랑 잘 어울린 것 같다.

4. 선전

* PC(행사전 2, 정문 9?, 민주광장 5, 외솔관 1, 위당관 2) : 행사 프로그램 소개 피씨와내용 피씨를 같이 쓴 것* PC(행사전 2, 정문 9?, 민주광장 5, 외솔관 1, 위당관 2) : 행사 프로그램 소개 피씨와내용 피씨를 같이 쓴 것은 참 좋았

다. 보통 행사 일시 장소만 들어간 피씨를 거는데, 성매매, 성폭력, 아내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피씨들도 함께 걸려

있어서 여성제 행사 내용도 잘 전달된 것 같다. 세부 주제별로 내용 피씨를 좀더 많이 써서 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전상의 이유로 가로 피씨를 걸지 않았는데, 나무 피씨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연고제 기간에 가로피씨를 너무

많이콰세그런지없는례도빼안칙으로는좋았다  ∈lr혁빼r十흑γ빼솖빼:.,l빠체뺘㉲표편교
* 포스터(300매) : 초대형 사이즈 매우 칼라풀한 포스터가 나왔다. 포스터 이미지가 매우 자극적이었고, 일탈의 색색깔 편집

도 이미지를 한층 강조하였다. 포스터에 중요 행사만 넣은 것이 여유 있어 보였다. 300부 열심히 붙이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많이 남았다. 연고제 기간에 제대로 붙일 수 없었던 것이 컸던 것 같다. 포스터가 좀더 일찍 나왔으면 많이 붙였

을 텐데, 온갖 건물에 각종 연고제 관련 포스터 때문에 붙일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먼저 붙여놔도 연합방송제 같은 포스터가

위에 덧붙여졌다

전체리플렛 여성제 전체 프로그램이 잘 소개된 별 우리 없는 리플렛이었다 ‘l ≥夢빼三'뾔)“*짧
훨회:치희홍핫륙엶화 소개만 들어간 한면이 칼라인 리플롓을 만들었다표지 이미지가 무섭디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감p \ 유 \ I \ 봤i 뻤 빠 최 ( 傀 빼 i

디홍늑여一졸고투통클 잘 一흥족시켰다고 본다 어

데이드림 자체가 시작부터 ‘어느 멋진 날.. 그러나 멋지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선전전, 채플선전전

* 행사별 평가

여성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리폴렛 배포나 부스 설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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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는 부분이라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관 로비에 자리 잡고 있

정도는 확실히 알렸던 것 같다 책이랑 자료집만 간단하게 분류해서 정리해 놓았을 뿐, 전시

않았다 근데 책 소개자보 붙이고 주제 분류표 만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는 그냥

1. 학관 로비 전시회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부분이

음으로 해서 여성제가 한다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통

와 관련된 다른 준비는 별로 하지 않았다 근데 책

전시해 놓은 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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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

2. 중도 앞 자보전 자보전은 여성제의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강연이나 영화제에 안오는 사람들에게도 자보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보는 매우 열심히 수십장 만들어놨는데, 정작 붙일 게시판이 없어서 빨래 자보로 급조되었다 여

성제 기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고해서 자보가 애물단지가 되기도 했지만, 준비할 때도 재밌었고 내용도 알차고 사람들

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서 좋았다 자보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만화나 사진 등을 이용했던 것이 자보를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은 많이 필요했지만 잘 한 것 같다. 바람만 안불었으면 빨래 자보도 귀엽고 좋은 것 같다 왠지 게시판은 무겁고

커보이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보인다.

3. 중도 앞 부스 쪽 천막을 빌려서 여성제 부스로 사용했다. 수요일엔 비가 오고, 목요

일에는 날씨가 추워서 야외 부스는 이틀밖에 하지 못했다. 부스에서 한 가장 큰 행사는 성매매 없애기 서명운동이었던 것 같

다 소망달기도 야외 행사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다. 소망달기를 기획했는데 잘 하지

못해서 아쉽다. z 풉 빠 f 八
4. 흐름의 퍼포먼스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기획단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흐름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 개막식 퍼

5l 죠 로 호 포 표 넓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했는데, 정말 예상을 빗나갔다. 代 介 강연은 매우 다채로웠고 약간 정신없으면
다뤘다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 주제 자체가

형;i로;붸뻬희二\;l기冒꽤l행뾔풂흙뽁쳐플벌 뢨때迷휀
젝터 등의 시설물은 시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당관 작은 강의실에서 영화를 틀 때는, 학생회에서

서도 매우 많은 내용을 다뤘다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멋진 강연자를 한분 더

에 기회가 되면 김현미 선생님과 함께 ‘페미니스트 버라이어티 스탠딩 토크쇼(혹은 만두만담)'를

당관 자치강의실은 프로젝터 등의 시설물은 시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위당관 작은 강의실에서

:쓿뚫§ 세"빼뼈 놓혹뱝톺;'솔칩싸께(;l벨찮사 혜체개빠빠 .빠세 빻
연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기획 자체가 없어서 강연이 끝나고서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5시쯤 먼저 만나서

매우 불안해서 수업 끝나 강대충 강연할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한참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도 하지 못했다.

; 톡 붉 불 쓿 륙 而 下 訌 司 ☜ 긁 최 황 謙 言 ; ☞ 횡 w ☞ 而7.휵비즈공예만틀기 작년 여성제 때 한 행사를 크태三~카챠왔타:-재효를~후원받아서 재료~춘뛔헤~친鹿레흘~한써서 돼서 다행이었

다. 비즈본이랑 얘기를 잘 못 하는 바람에 재료가 부족하고, 색깔이 단순해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행사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며학생만 참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스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지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기

도 했다언니들이 매우 즐겁게 열심히 참여해서 특히 좋았다 학생들도 재밌어하고 잘 해서 별 무리 없는 행사였다고 본다

:푤풂플뚫풂좋끊흙홅뜯톰쬘;률汀록횻굻⊆丙 ,듦三굻
만, 그나마 가까운 외솔관02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강의실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김혔미 선생님은 고정 팬이 있어서 사람들도 대충 많이 왔고, 강연도 선생님이 잘 아는 부분이라서 잘 이루어졌다. 하

지만 선생님의 강연을 여러 번 들어서인지 몰라도, 새로움과 산뜻함이 이젠 약간 떨어져 보이기도 한다.

9. ‘어느 멋진' 영화제 애니메이션과 단편 합쳐서 총 16편을 상영했다. 데이드림,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순으로 틀었다. 영화가

좀 지겹기도 하고, 장편 극영화와는 다른 단편만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용 전달에 약간 불친절해보일 수도 있는 단편들이

주로 상여된 것 같다 마지막의 ‘탐폰 설명서' 같이 명확하고 단순하고 재밌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학내에서 결코 상영된 적

이 없는 여성 단편 영화들과 ll여성 감롱희~5W冠I헤히퍼볼 상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10. 여성지도 지도에 내용이 꽤 많았다. 바닥에 까는 것 보다는 게시판 같은데 붙이는 것이 내용 전달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

다 여성지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그냥 피해가는 무엇정도로 전락해버렸다. 학관 앞 게시판에 여성지도와 지도 설명

하는 내용을 같이 붙였으면 사람들이 보다 많이 봤을 것 같긴 하다.

11. 교양 체육 교양 체육에 대한 설문을 기획했다가 여성제 기간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騙 , 빙 쁑 ' Y w ' '



여성제 평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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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제 관련 회의

9월달에는 최종회의 빼고는 참석한 적 없다. 그러므로 기조나 기타 결정 사항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원래 결정사

항을 그냥 따를 예정이었다최종회의 때 기쁘게 이것저것 하고 싶었지만 그 주에 과제가 유난히 많아서 기쁘게 하지는 못하

였다 분담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여성제 관련 선전 자료들- 포스터, 전체 일정 리플렛, 영화제 리플렛, 데이드림

다른 것은 다 컬러인데 전체 일정 리플렛만 흑백이라서 뭔가 비례가 맞지 않는디는 생각은 들었다. 지금도 왜 영화제 리플

렛이 컬러고 일정 리플렛이 흑백인지는 잘 모르겠다(회의 때 안 와서 그런 거겠지-_-) 하지만 컬러였기 때문에 선전 효과는

더 좋았던 것 같다. 받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몇 명 보았다 심지어 와서 받아가는 사람도. 포스터는 무섭디는 사람이 대부

분. 데이드림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무척 좋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내용과 관계없이 선전 자료들이 일괄적으로-데이드림 제외- 늦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여성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듯 하였다. 하긴 일찍 나왔어도 연고제 때문에 묻혔으려나. 내 주위에는 의외로 연고제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아침 선전전에 안 나왔고 채플 선전전에서 밍기적대던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침 선전은 잘

되었나요?) 포스터도 많이 남았고음.. 조금 더 붙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가로등에 붙어서 펄럭이던 천조각들을 생각해본다

면 정말 열심히 선전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플랜 카드의 색깔도 좋았고 장소가 잘못 쓰인 것이 하나 있었지만 모든 것은 선

전 자료가 늦게 온 탓이다?

3. 준비 과정

우리 조가 잘 돼서인지 나는 분담한 것이 무척 좋은 아이디어였디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분담은 1학기 행사 평가 회의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그나마 조금 낫지 않았나 싶다 (뭐, 내가 일을 안 해서 일 수도 있다.) 늘 하던 사람이

더 많이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말이다

4. 행사

개막 퍼포먼스- 참여 못함.

자보- 많은 수의 자보. 빨랫줄에 널린 빨래 같디는 생각을 조금 하였다. 그렇지만 역시 준비하는 입장에서 효용성은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가 왔을 때 등듕 왜 이번엔 줄에 걸었을까? 궁급 (그리고 왕자보 걸기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읽을지

도-_- . . )

민주 광장 서명과 소망나무- 서명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심심치않을 정도로 와 주었던 것 같다. 소망

나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울 때 우리끼리 소규모로 쥐도 새도 모르게 태운 것은 행사 취지에 어긋

나지는 않았을까 잊고 싶은 소망을 ‘태워드립니다'가 아니라 ‘태웁시다' 아니었나? 공개적으로 태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나?

여성 지도-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꽤 보았다 지저분해 지기는 했지만

학관 로비 책 전시와 서명, 판매- 책 전시, 가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는 개별적인 책의 소개를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무리였

겠지? 서명은 여기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워낙 울리는 복도라 서명하라고 소리 지르기는 어려웠다. 공예품 판매는 그럭저럭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비즈공예- 참여 못합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강연- 개인 사정으로 월, 화요일 강연 두 개를 듣지 못하였다 사람이 많이 왔다고 들었다.

수요일 강연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았다. 사람도 많이 왔었던 것 같고. 장소가 바뀐 것은 유감이지만



목요일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다지 재미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갈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본 사람들이 꽤 있어서

다행이었던 한편 신기하기도 했다

5. 정리

정리를 일찍 시작하였고 비교적 일찍 끝냈다 1학기 때와 달리 사람들이 뻗지 않고 뒤풀이에 간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청

소는 돕지 못하였다

6. 마지막

나는 준비도 많이 함께 하지 못하였고 행사도 반쪽만 참여하여서인지 내 눈에는 이번 여성제가 무척 멋져보였다. 평가 문서

를 쓰는 것도 송구스러울따름이다.


